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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상은 한 나라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가 위기설로 들끓고 있는데,

앞으로 지구가 살아날 길은 지구처럼 원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아

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20세기까지의 서양의 과학문명이라는 것은

자연과 인간이 어울려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소멸시키는 그런

에너지로서 석탄이 발굴되면서 증기기관의 문명이 19세기에 생겼고 그 다

음 석유를 써서 전기와 내연기관(內燃機關)에 의해서 지구는 환경오염이라

던가 핵개발과 같은 방향으로 지구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

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새천년의 살길은 주제와 같이 동양과 서양이라는 대

립된 것이 아니라 동서가 공통과제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자연과 인간의

공생의 시대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걸 어떻게 보면

나는 지구처럼“원”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둥근 지구가

한바퀴 돌아서 새천년에는 문명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근본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보면 18세기 뉴턴론이“지구

인력설”로 수직적인 방정식을 수립했다고 한다면 21세기를 여는 아인슈타

인의 방정식은 E=mc2, 쉽게 이야기하면 시간과 공간이 지구다 라는 수평

적인 방정식을 제시했고, 이 아인슈타인의 에너지이론은 바로 노자(老子)가

없음(無)에서 있음(有)을 풀무의 에너지와 비유한 것과 비슷해서 새로운 21

세기, 새천년의 세상을 열게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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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회기현상은 모두 고대에는 자연섭리를 헤아리는 법을 지혜로 알았고,

유럽의 근대문명이라는 것은 수량으로 헤아리는 법을 지식의 지표로 알았

던 것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은 20세기 공해의 원흉이었던 석유는 곧 끝날 것이고 이것 대신에 바람

과 태양과 공기, 수소와 산소의 화학작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석유로 이루었

던 문명에 대치한다는 그런 이야긴데, 이것은 바람으로 풍력발전을 하게되

고, 태양열을 받아서 벌써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솔라(Solar)자동차가 보편

화되고, 말하자면 내연기관 같은 것이 태양열로 대치되고 수소파이프를 각

가정이나 공장까지 설치해서 공기 속에 있는 산소하고 화학작용을 일으켜

서 에너지를 구하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화에 하느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풍신(바람의 신)과 우신(비의 신)과 뢰신(우뢰의 신)을 보

냈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바람과 태양과 공기로 앞으로의 21세기에 문명사

회를 이룬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 태초신화에 풍신과 우신과 뢰신을 보냈다

는 얘기와도 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춤도 예외일수는 없는데 난 여기서 춤과 무용을 지금까지

도 구별하면서 쓰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어휘가 많을수록 좋은 것이니까 춤이라는 말과 무용이라는 말을 구별해서

쓰는 것도 무방하다는 생각입니다. 춤이라는 것은 아주 뿌리가 되는, 몸짓

과 리듬으로 생겨난 태초의 것을“춤”이라 하고, 그것이 문화가 발달되면서

예술화하는 것을“무용”이라는 이름으로 구별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

초의 춤은 모든 예술의 근원과 마찬가지로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 같은

것을 가지지 못했던 인간이 공포의 대상이던 초자연적 힘에 대해서 두 가

지의 대응책을 짜냈다고 나는 보는데, 그 하나는 겁을 주는 것, 말하자면

‘어비다’라는 겁을 주는 주술적인 것하고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빌자고

하는‘빌자’라는 주술적인 것, 바로 이‘어비’와‘빌자’가 모든 예술의 근

원이지 않겠느냐. 이것은 동양과 서양이 똑같은 생각에서 그‘어비’와‘빌

자’로 모든 예술이 시작됐다고 보고, 고대 희랍에 스파르타와 아테네 같은

도시국가들, 공자가 나고 노자가 났던 2500년 전후 춘추전국시대에 도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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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인 여덟 나라들, 지금 유적으로 남아있는 인도의 모헨자로라는 것도 고

도의 도시국가의 하나였다는 것이고, 보다 이런 시기에 춤이 갖는 정신과

형태는 東과 西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의 디오니소스

축제와 우리 고조선의 영고(迎鼓)와 무천(舞天)의 경우처럼 결국 춤에 있

어서도 東과 西를 갈라놓는 현상은 유럽에서 유태교에서 비롯되는 여호와

사상 즉, 유일신(唯一神)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 정신문화의 구심점으로 굳

어지면서 중세기에 이르러서 음악예배와 병행하던 무용예배를 성당에서 추

방함으로써 각기 제 갈 길을 가게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동양에서는

그냥 주술적인‘어비’와‘빌자’에서 비롯된 춤이 다신교적으로, 우리나라에

서는 부엌이나 뒷간까지도 신이 있을 정도로‘빌자’는 생각들이 춤에 배어

있었지만, 중세기에 서양에서는 573년에 럿셀 종교회의에서 무용예배를 성

당에서 추방함으로써 그들의 춤은 종교성을 잃고 세속화의 길을 가게 되고

르네상스를 맞아서 극장이라는 닫혀진 공간이 생기자 독자적인 무용예술인

발레가 발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술적인 작품이 태어나

게 되고 극장공간 속으로 무용이 들어오면서 작가의 이름 아래 작품이 무

대에 올려지는데 비해서 동양에 있어서는 궁정공간이라던가 마당놀이 같은

열려진 공간에서 무용형태가 이루어지면서 임금이 아니면 음악이나 무용을

만들 수 없다는(非天子면 不作樂) 규범에 따라서 무명성(無名性)이 특성처

럼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춘앵무」같은 춤도 어떤 임금이

만들었다는 걸로 되어있지 진짜 작가이름은 기록에 없습니다. 그 시대에 만

들어진 것은 모두 임금이 만든 것으로 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동양에서는 열린공간에서 무명성의 춤이라는 것이 있었고, 서양에선 닫힌공

간에서 기명성의 무용이라는 것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항공로의 발달

로 1년에 4억 인구가 대이동을 하는 20세기에 와서 그런 대비는 소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겠습니다. 20세기가 소비적인 문명으로 위기에 처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의 해결은 아까 얘기 한 것처럼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동

양이다 서양이다가 아니고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적인 과제로 지구촌의 인

간으로 생존이 달린 문제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핵문제라던가 공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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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의 격차, 인종차별, 종교의분쟁, 어느 것 하나가 같은 동양이니까 어떻

고 서양이니까 어떻고가 아니라 공통된 문제로 대처해야 될 것 뿐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과제가 된 동양과 서양의 춤의 정신도 이러한 과제들을

같이 풀어나가는 자세로 새천년을 맞이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오

늘의 동과 서의 춤의 정신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지구는 둥글다’는 의미에서 처음은

같았으면서 갈라졌다가 다시 지금 만나지는, 그러니까 지구가 한바퀴 돌았

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인간이 핵전쟁과 같은 어리석은 짓으로 멸망하지

않는 한, 풍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무용예술도 이러한 문제들에 동참

하는 것이 바로 동양과 서양의 앞으로의 춤의 정신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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